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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이전에 팀원의 역량 관리를! 

 

예컨대 은행에 입사하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공인 회계사 같은 자격증이 있어도 처음에는 

변두리 지점 창구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단순 업무부터 시작한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의 

자료 복사를 비롯해 단순한 업무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조직 내 경력 

사다리를 타고 핵심 업무를 맡게 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적한 지시를 내리기 쉽다. 현장을 모르면 팀원은 현장의 문제를 덮어둘 수도 있고, 팀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강의에서 다룬 팀추월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선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팀장과 다른 팀

원이 아무리 잘해도 능력이 부족한 팀원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팀워크의 결과는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사실 팀워크 이전에 팀원의 역량 관리가 먼저라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팀워크를 이

루려고 해도 팀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팀 전체의 역량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웃라이어’는 팀워크의 걸림돌이다. 많은 관리자들은 무능한 팀원은 개선시켜 나갈 수 

있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제발 ‘관심 팀원’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팀원 간에는 시너지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그 결과 팀은 잠재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목표 달성에도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려면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팀이란 공동의 미션 수행을 위해 구성되지만 정상적인 팀조차 잠재적인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있다면 팀 운영의 효율은 더욱 저하된다. 예컨대 세 

명이 줄을 잡아당기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세 명이 각자 끄는 힘을 모두 합한 만큼의 힘이 나

와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않다. 함께 끌면 오히려 각자 끄는 힘의 합보다 적

게 나온다. ‘1+1+1=3’이 아니라 ‘1+1+1<3’이라는 결과가 산출되기 쉽다는 얘기다. 이는 개인이 

집단으로 작업할 때 혼자 작업할 때보다 힘을 덜 쏟는 경향으로 사회적 태만(social lofting)의 결

과다. 

 

이런 현상은 1927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Max Ringelman)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단의 생

산성은 적어도 개인의 생산성을 합한 것 이상일 것이라는 가정을 전면으로 부정해 주목을 끌었다. 

더구나 팀원이 증가할수록 전체의 산출은 증가하지만 개인의 생산성은 계속 감소한다는 실험이 

뒤이어 줄줄이 입증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팀워크의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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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팀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조직이 당초 했던 기대 목표

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팀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카벤바흐·스미스의 정의

처럼 ‘팀이란 서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 

몰입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Kazenbach & Smith, 1999). 

 

정서적인 래포(rapport)도 필요하다. 서로 얼굴과 눈빛만 봐도 척척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 상층부

에서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회사의 고위간부가 팀을 대상으로 

수시로 티타임을 갖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는 것도 팀워크 활성화에는 윤활유가 된다. 이런 분

위기가 형성되면 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수준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해결하고 동료를 돕는 친 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이나 조직시민행동(OCB)이 널리 확산될 수도 있다. 

 

출처 : ‘성과 좌우하는 팀워크 극대화법’ , 김동호, 중앙시사매거진 포보스, 2016.07.23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1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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